
18 July 29, 2019   Vol. 1274

페퍼민트, 바질 … 모기 퇴치하는 의외의 방법

한 여름밤 불청객인 모기. 모기는 단순히 병을 옮기

는 파리나 바퀴벌레와 달리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

고 병을 옮기는 흡혈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

더 해로운 해충이다.

‘뉴시스’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모기에 물릴 땐 모

기의 입에서 끈끈한 액체가 나오기 때문에 혈액이 응

고되지 않고 흡혈된다. 이때 모기의 소화액이 몸속으

로 함께 들어오면서 모기 안에 있던 기생충과 병균이 

따라 온다. 말라리아, 상피병, 일본뇌염, 황열병, 뎅기

열 등이 모기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들이다.

모기를 퇴치시킬 수 있는 예방법으로는 밝은색 옷

을 착용하고, 향수나 강한 향의 화장품 사용을 자제

하는 것이 좋다.

모기는 땀과 젖산 등의 냄새를 따라 사람에게 몰려

들기 때문에 외출 후 또는 잠들기 전 깨끗이 샤워하

는 것도 필요하다. 특히 모기는 발 냄새를 좋아하기 

때문에 자주 신발을 벗어 통풍시켜주고 냄새를 제거

해줄 필요가 있다. 땀 흡수가 빠른 재질의 옷을 입는 

것도 도움이 된다.

습한 곳을 가지 않는 것도 모기를 피할 수 있는 예방

법이다. 집 안에서는 화분받침대에 고인 물을 없애고 

화병의 물을 자주 갈아주는 것이 좋다. 

어두운 저녁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도 예방법 중 

하나이다. 여름철에는 조도가 50룩스 이하로 떨어지

기 시작하는 오후 7시 무렵부터 모기의 활동이 활발

하기 때문에 저녁에 야외 활동을 줄이면 모기를 피

할 수 있다.

모기 퇴치용 살충제도 모기를 쫓는데 유용하다. 다

만 살충제에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

에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환기해줄 필요가 있다. 특

히 밀폐된 장소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도 사용하

지 않는 것이 좋다.

최근 들어서는 허브향이나 계피 향, 바짝 말린 오렌

지와 레몬 껍질, 선풍기 바람 등으로 모기를 쫓아내면

서 퇴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.

◆ 계피 모기퇴치제를 만든다 

계피 향은 모기가 싫어하는 냄새로 알려져 있다. 아

울러 살균 및 향균 효과가 있어 실내에서 태워주면 

알레르기 발생의 원인 물질인 먼지나 진드기를 없애

는 데 좋다. 

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. 먼저 소독용 에탄올 100g

과 정제수, 계피 20g, 여과지, 밀폐 가능한 유리병, 분

무기를 준비한다. 씻어 말린 계피를 용기에 담은 뒤 

에탄올을 계피가 잠길 정도로 넣고 1~2주 가량 숙

성시킨다. 마지막으로 숙성된 용액을 여과지에 거른 

뒤 원액과 정제수를 3:7 비율로 분무기에 넣어주면 

완성이다. 

계피 모기퇴치제는 방 안이나 가구, 몸 등에 뿌리

면 모기뿐 아니라 다른 해충까지도 제거할 수 있다. 

단 천연 성분이라 휘발성이 강하므로 강한 효과를 

보려면 1~2시간씩 규칙적으로 뿌려야 하는 번거로

움이 있다. 

◆ 허브 향을 이용한다 

식물들은 움직이면서 천적을 피할 수 없으므로 자

체 방어를 위해 곤충들이 싫어하는 향을 내뿜기도 

하는데 허브가 그 가운데 하나이다. 모기를 비롯한 

해충들은 허브 향을 극도로 싫어한다. 

박하라고도 불리는 페퍼민트는 모기 퇴치 효과를 

내는 대표적인 허브 중 하나다. 집 테라스나 정원에서 

페퍼민트를 키우면 모기를 쫓고 모기 유충을 제거하

는데 도움을 준다. 야외 활동 시에도 페퍼민트 오일을 

관자놀이나 귀 뒤쪽 부분, 목과 손목, 옷 등에 살짝 발

라주면 모기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. 

고양이들을 끌어당기는 향으로 잘 알려진 캣닢은 

일반 모기퇴치제보다 효과가 10배 더 뛰어나다. 미국 

화학협회에 따르면 캣닢이 함유한 네페탈락톤에는 

보통 모기퇴치제에 쓰이는 화학성분인 디에틸툴루

아미드가 약 10배나 들어있다. 

흔히 이탈리안 요리 재료로 쓰이는 바질(Basil)도 모

기퇴치에 탁월하다. 모기는 바질의 향에 들어있는 시

네올 성분을 싫어해 바질을 문이나 창문 가까이에 두

면 모기가 접근하지 않는다. 

이밖에 레몬밤, 레몬그라스, 타임 등도 모기 퇴치에 

좋다. 

◆ 선풍기를 튼다 

미국모기관리협회(AMCA)가 소개한 선풍기를 이

용한 모기퇴치법도 인기다. 모기는 몸체 길이가 비슷

한 파리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긴 날개와 다리를 가

진 데다 비행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많

이 받는다. 

선풍기를 미풍으로만 틀어도 모기가 가까이 접근

하지 못한다. 또 선풍기 바람은 우리가 내뿜는 이산

화탄소나 체취를 분산해 모기가 표적을 정하는 것을 

방해하는 효과가 있다. 

◆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줄인다 

모기에 잘 물리는 유전적 체질이 있다는 건 잘 알

려진 사실이다. 

최근 미국 플로리다대 제리 버틀러 박사는“피부에 

스테로이드와 콜레스테롤이 많은 사람이 모기들의 

타깃이 되는데 이런 체질은 유전적 요인이 85%를 차

지한다.”고 밝혔다. 

하지만 유전적 요인이 아니더라도 빵이나 과자와 

같은 가공식품, 패스트푸드, 튀김 등 콜레스테롤이 

높은 음식을 자주 찾는 경우 모기의 타깃이 될 수 있

으니 자제하도록 한다. 

◆ 잘 씻는다 

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모기에 자주 물린다. 땀에

서 분비되는 젖산 성분이 모기를 유인하기 때문이다. 

따라서 낮에 땀을 많이 흘렸다면 일찍 귀가해서 샤워

하도록 하고 운동 후 샤워는 필수다. 씻은 후에는 향

이 자극적인 스킨이나 비누, 향수 등의 사용을 가급

적 삼간다. 

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고 땀 흡수가 빠른 재질의 

옷을 입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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